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4.(화) 10:00 배포 2026. 3. 24.(화) 10:00

기상청, 한국가스공사에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이전

- 예측 정보에 따른 안정적 난방에너지 공급으로 비용 절감 기대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

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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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도시가스 수요예측 모형

□ 개요

○ 정의: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 예측

○ 활용데이터: 2013년~2024년 9월, 도시가스 사용량 및 기상관측 데이터

○ 예측모델: 기계학습 모델(XGBoost)로 공급지점별 예측모델 구축

○ 입력자료: (기상) 지점별 기온, 체감온도, 풍속 예측값

(날짜) 월, 일, 시간 및 요일

○ 산출정보: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예측정보, 기온, 체감온도

산출
정보

대상 예측기간 예측요소
122개 도시가스 

정압관리소
당일~+10일

(10일)
도시가스 수요예측값,

기온, 체감온도


